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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2025. 7. 25.(금) 16:30 배포 2025. 7. 25.(금)

특허청, K-뷰티 수출선도기업 클래시스 방문
– K-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(7.25) –

 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7. 25.(금) 16시30분 K-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

클래시스(서울 강남구)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, K-뷰티 

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, 전체 매출의 약 70%를 

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-메디컬 에스테틱* 기업이다. 클래시스는 

브랜드·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, 상표·디자인 1,084건을 보유하는 

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. 특허청의 ‘해외 온라인 위조

상품 차단 지원사업’을 활용해 상표권,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

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.

 * 메디컬 에스테틱 : 보톡스·필러·레이저·고주파 등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미용‧
성형 시술 및 치료를 의미

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

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.

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

지원해왔으며,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, 

약 1,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. 특히, 지난해 차단된 

약 19만 건의 위조상품 중 K-뷰티 관련 제품은 약 2만 3,500건(12%)으로, 

캐릭터·생활용품, 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.

 * 1위 캐릭터·생활용품(100,624건, 52.4%), 2위 의류(31,894건, 16.6%), 3위 화장품(23,494건, 12.2%)

 김완기 특허청장은 “클래시스와 같은 기술 기반 K-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의 

눈부신 성과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의 성과”라며, “K-뷰티의 세계적 

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모방하려는 업체들의 불법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, 

K-뷰티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과 브랜드 신뢰도가 위협받지 않도록 

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기업방문 계획, 「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」사업 개요 (사진은 행사 후 배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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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「K-뷰티 수출선도기업」기업방문 계획

□ 현장소통 개요

ㅇ (일시) ’25. 7. 25.(금), 16:30 ~ 17:30

ㅇ (장소) ㈜클래시스 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8)

□ 주요 참석자

ㅇ (특허청) 특허청장,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등

ㅇ (보호원) 지식재산보호원장, K-브랜드보호실장 등

ㅇ (기업) 백승한 대표, 최윤석 전무(CFO), 박수만 전무(CTO) 등 7명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 간 주요 내용 비고

16:30∼16:40 (10분) ▪ 쇼룸 방문(19층) 참석자 전원

16:40~16:55 (15분) ▪ 기업 소개 및 지식재산 관리현황 발표 ㈜클래시스 

16:55∼17:25 (30분) ▪ 지재권 간담회(애로사항 등 청취) 참석자 전원

17:25~17:30 (5분) ▪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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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「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」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ㅇ (추진내용)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 내 유통되고 있는 K-브랜드 

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판매게시물 차단 지원

ㅇ (지원대상) 해외 현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기업

ㅇ (관련예산) 2,663백만원(’25년 기준)

ㅇ (전문업체) 8개社(마크비전, 페이커즈, 위고페어, 리액트, 리팡, IP스페이스, 에스파빌레,미리어드)

    ※ 위조상품 피해기업이 전문업체 POOL 중에서 수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

<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 절차 >

  

온라인 
위조상품 유통 

정황 확인
(피해기업)

→
전문업체 배정 
및 모니터링

(특허청·보호원)

→ 온라인 위조상품 
판매게시물 
게시물 삭제

(전문업체)

→
 결과보고서 

제공‧통계관리
(전문업체·보호원)

사업 

신청

차단

신청
결과

제공

→ → →

□ 최근 5년 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

(단위: 건)

 구 분 ‘20년 ‘21년 ‘22년 ‘23년 ‘24년 합 계

온라인 위조상품 
판매게시물 차단

165,460 247,396 252,544 160,110 191,971 1,017,481

□ ㈜클래시스 위조상품 차단 주요사례

침해유형 위조상품(사진) 상세 내용

상표권, 
디자인권 

침해

o 상표권(10류/ 의료용 고주파기기 등), 디자인을 

침해한 제품을 정품 가격의 10% 수준으로 

판매

 → ‘상표권 침해’를 근거로 신고하여

     판매게시물 최종 차단


